
바닐린 수입가격“폭등”
ITT 생산중단으로 1 4 ~ 1 8달러선 치솟아 … 천연바닐린 수요확대

식품향료 첨가물인 바닐린의 수입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천연바닐린의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닐린이 국제메이커였던

캐나다의 I T T가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그동안 생산기업들의 과당경쟁에 의해 바닥권까지 떨어졌던

가격이 다시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최근 I T T는 원가에 가까운 저가경쟁과 함

께 원료인 펄프의 원활한 확보가 어렵게 되

면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9 3년 1 1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내

바닐린 수입가격이 최근 반등세로 돌아서면

서 1 4 ~ 1 8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최근 이 가격대에서 상승세가 진정

되고 있어 앞으로 더이상의 가격인상은 없

을 것으로 전망된다.

공급기업별 수입가격은 U B E가 K g당

14~15 달러선에 공급하고 있으며, Euro Vanillin이 1 7 ~ 1 8달러선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특히 9 3년부터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은 K g당 1 3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내 바닐린 시장은 7 0톤, 10억원 정도로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페놀을 원료로 한 공해산업이어서

국내기업들이 생산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9 3년 국내 바닐린 수요는 7 0톤으로 9 2년 6 0톤에 비해 17% 신장했으며 9 4년은 9월까지 5 5톤 정도를

수입해 연간 전체로는 9 3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.

국내 진출해 있는 바닐린 공급기업은 R h o n e - P o u l e n c을 비롯해 일본의 UBE, 노르웨이의 E u r o

Vanilline 등이 있으며 이중 R h o n e - P o u l e n c이 7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I T T의 생산중단으로 생긴 일시적인 시장공백을 노린 치열한 시장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

데 노르웨이산과 중국산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94 년9월 현재 기업별 공급량은 Rhone-Poulenc 38톤, 중국산 7 . 5톤, Euro Vanillin 5.6톤, UBE 3.5톤

등으로 나타났다.

이중 중국산은 9 3년 3 . 5톤에서 9 4년 9월까지 7 . 5톤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페놀을 주원료로 한 G u a i a c o l바닐린과 달리 펄프에서 추출한 천연바닐린인 Lignin 바닐린이 노르

웨이에서 9 3년부터 새롭게 수입되면서 롯데제과·크라운제과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확

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반면 합성바닐린인 U B E제품의 수입량은 9 3년 9 . 6톤에서 9 4년9월 현재 3.5 톤으로 급감하고 있어 대

조를 보이고 있다.

국내에서는 원희트레이닝이 Rhone-Poulenc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, 신승무역이 Euro Vanillin제품을

판매하고 있다.

이밖에 영림화학이 U B E제품을 수입·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1 / 9 >

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

1 9 9 3 1 9 9 4 . 1 ~ 9
구 분

미 국

중 국

노 르 웨 이

일 본

합 계

4 9 , 7 0 0

3 , 5 0 0

7 , 4 0 0

9 , 6 0 0

7 0 , 2 0 0

6 4 7

3 5

1 1 0

1 3 0

9 2 2

3 8 , 0 0 0

7 , 5 0 0

5 , 6 0 0

3 , 5 2 0

5 4 , 6 2 0

6 6 0

9 5

8 0

5 5

8 9 0

바닐린수입현황 (단위: Kg, 1000달러)






